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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bstract>

This study examined that the effects of fathers-in-law's and mothers-in law's acceptance-rejection on husbands' and wives' 

psychological well-being using APIM. Participants were 265 couples living Seoul․KyungKi-do and JeJu Island, and their mean 

age was 39.16 (husbands, SD=7.39) and 36.45 (wives, SD=7.36), respectively. The results of APIM showed that, in father-in 

law model, actor effects of husbands (the influence of fathers in law acceptance-rejection for husbands on husbands' psychological 

well-being) were more significant than actor effects of wives (the influence of fathers-in-law's acceptance-rejection for wives 

on wives' psychological well-being), while partner effects of wives (the influence of fathers in law acceptance-rejection for wives 

on husbands' psychological well-being) more significant than partner effects of husbands (the influence of fathers' in law's 

acceptance-rejection for husbands on wives' psychological well-being). In mother-in law model,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

both between actor effects of wives and actor effects of husbands, and between partner effects of wives and partner effects 

of husbands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▲주요어(Key Words) : 시부/장인의 수용-거부(fathers in law's acceptance-rejection), 시모/장모의 수용-거부(mothers in law's accep-

tance-rejection), 심리  복지(psychological well-being), 자기-상 방 효과모델(APIM)

Ⅰ. 서 론

개인의 심리  복지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마다 

각각 다를 것이다. 청소년기에는 학업성취, 외모, 래 계, 

혹은 부모와의 계 등이 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, 성인이 

된 20 에는 취업 문제나 혹은 교제 인 데이트 트 와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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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등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. 그리고, 결혼을 한 기혼

자들은 직장 승진, 고용 안정 등과 더불어 자녀 문제나 배우

자와의 계 등 주로 자신이 이룬 가정과 련된 문제들이 

심리  복지와 큰 연 이 된다. 

기혼자의 심리  복지와 련된 이와 같은 변수들은  세

계 으로 나타나는 보편 인 요인들이지만, 이외에 우리나라 

문화에서 더 크게 각인이 되는 요인이 있다. 그것은 배우자 

가족과의 계이다. 물론 서구 사회에서도 기혼자들이 맺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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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는 시부모 혹은 장인․장모 등 배우자 가족과의 계가 개

인의 심리  부 응과 부부생활의 스트 스를 야기하기도 

한다(Bryant, Conger, & Meehan, 2001; Turner, Young, & 

Black, 2006). 그러나,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넘어 집

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

는 배우자 가족과의 계가 남녀의 결혼 비 시기부터 시작

하여 평생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개인의 심리  

복지에 단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. Han(2010)의 연구에

서 아내가 시부모와 자주 교류하며 시가와의 계를 좋게 하

기 해 노력할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으며, 이는 

아내의 생활만족도에도 동일하게 용되었다. 남편이 장

인․장모와 자주 교류하고 처가 식구들과의 계를 좋게 하

기 해 노력할수록 아내의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

유교 문화 아래 한국의 가부장  사회 분 기에서는 남편

과 처가 부모와의 계보다 아내와 시가 부모와의 계가 기

혼자들의 결혼 생활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. 배우

자 가족과의 계 련 국내 연구들의 부분이 며느리와 시부

모 간 계를 다루었다는 이 이를 반 한다 (Koo, 1999; Kim, 

2001; Kim., & Choi, 2003; Park., & Lee, 2003; Park., & Cho, 

2010; Song., & Lee, 1995; Lee, 2003; Han., & Kim, 1994). 

과거 서구 사회의 학자들이 통 으로 동아시아 가정에서 시

부모와 련하여 며느리들이 여러 가지 고충과 스트 스를 경

험한다고 지 하기도 하 다(Freedman, 1966; Nakane, 1967; 

Pasternak, 1972; Wolf, 1972). 

이러한 문화  분 기는 한국, 국, 미국  한국이 가장 

남성 심 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최근의 Lee., 

Shim., & Choi(2006) 연구에서도 그 로 드러난다. 한국의 

연구 상자들은 친 감과 련된 이미지로 아내, 딸, 장모를 

상 권으로 올렸고, 장인도 비교  상 권이었다. 장인의 친

감 이미지는 아들보다도 더 높았다. 그러나, 시아버지, 시어

머니, 시 이 등 시가 식구들은 모두 친 감과 거리가 먼 하

권에 있었으며, 특히 시어머니가 셋  가장 하 권이었다. 반

면,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권력성은 장모보다도 더 높게 느껴

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 이는 남성 심의 권력 구조로 인해 

남편의 원가족인 시가 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가정 생활로

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. 실제로, 경제  지지의 제공은 

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, 정작 수

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(Kim, 

& Yoo, 1994). 반면, 같은 연구에서 정서  지지는 제공과 

수혜 모두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와 련이 되었다. Cho, 

& Shin(1992) 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이 나타나는데, 노모

와의 계에 따르는 비용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로 인해 

월등하게 더 많이 지출되는 반면, 노모로부터 받는 보상과 

계의 질은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와 더 련이 되었다. 

이러한 사회  분 기와 상황에 따라 한국의 아내들은 결혼 

생활에서 시부모로 인한 심리 인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. 

며느리가 고부 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는 주로 간섭

행 , 심욕구, 경제  부담, 자녀교육, 차별 우, 생활습  

등 시어머니로부터 정서 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통제․거부

되는 것과 련이 있었으며(Park, & Lee, 2003), 이처럼 시어

머니와 정서 으로 갈등 상황에 노출될수록 며느리의 우울과 

불안 수 은 높아지고 심리  복지감은 낮아졌다(Kim, 1994). 

한 아침 상담 TV 로그램에 출연한 가족들을 상으로 가족 

간 커뮤니 이션을 살펴본 Kim(2004)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

가정 내 갈등  아내와 시모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결

과는, 우리나라에서 시부모와의 계가 아내의 심리  복지

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. 

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들의 심리  복지에 시

부모와의 계가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. 그러나, 시 가 변

하고 문화  가치가 변하면서 기혼자들이 겪는 가정 생활에

서의 갈등과 스트 스는 더 이상 이 처럼 아내와 시부모 간 

계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. 여성의 교육수 이 높아지고 

사회 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

많은 경우 출산과 육아에 있어 처가(친정)의 도움을 받게 되

었기 때문이다. 처가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처가의 여가 

자연스  늘어나게 되고, 이 과정에서 과거 시부모의 여와 

간섭으로 인해 며느리와 시가 간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

종종 남편과 처가와의 갈등도 표출된다. 이는 결혼 생활에서 

배우자 가족과의 계가 개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

이 이 보다 더 복잡하고 역동 으로 변했음을 시사한다. 

최근 Oh(2011)은 장모와의 계에서 사 가 지각하는 스

트 스 유형으로 능력조건비하, 일상생활간섭, 차별 우, 불편

한 상호작용, 생활양식 차이, 과도한 요구 등을 도출하 다. 

이는 장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통제․거부되는 상황으로, 

앞서 언 한 며느리가 시모와의 계에서 겪게 되는 스트 스

들(Park, & Lee, 2003)과 비슷한 맥락이다. 아내와 시가 간 

갈등 뿐 아니라, 이제는 남편과 처가 간 갈등도 히 증가하

고 있는 상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

(NEWSis, 2012; bntnews, 2012; MKnews, 2012). 남편들도 

장모의 간섭과 직설 인 언행으로 인해 심리 인 상처를 받게 

되며 통 으로 아내들이 겪었던 명  스트 스 한 이제

는 남편들도 처가에서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는 것이다. 

시가 뿐 아니라 처가와의 갈등  계가 개인의 심리  

복지에 크게 향을 미치게 되는  한국 사회의 상황을 

부분 직․간 으로 경험하고 있지만, 이러한 두 변수 간 

계에 한 객 인 자료의 검증과 분석은 아직 미흡한 실정

이다. 여 히 시가와 아내 간 계를 다룬 연구들이 월등히 

많으며(Koo, 1999; Kim, 2001; Kim., & Choi, 2003; Kim, 

1994; Park., & Lee, 2003, Park., & Cho, 2010; Song., & Lee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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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; Lee, 2003; Han., & Kim, 1994), 처가와 남편 간 계를 

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(Oh, 2011; Han, 2010). 

그러므로, 이제는 기혼자의 심리  복지에 향을 미치는 

배우자 부모와의 계에서 아내와 시가 뿐 아니라, 남편과 

처가 간 계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. 

특히,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짝 계에 있는 커  자료로서 부부

가 한 으로 코딩되어야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있다. 단순히 

남편 집단의 평균과 아내 집단의 평균이 기혼자의 심리  복지

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. 커  계에서는 

두 개인이 서로 하게 련이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

이 자신의 결과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, 자신의 특성이 상

방의 결과에까지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. 남편

과 처부모와의 계는 남편의 심리  복지에 향을 미치고, 

더불어 아내의 심리  복지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아

내와 시부모와의 계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심리  복지 뿐 

아니라 남편의 심리  복지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. 

이러한 커  자료의 분석은 APIM 을 통해 가능해진다. 

APIM 에서는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향을 

‘자기 효과’, 자신의 특성이 상 방의 결과에 미치는 향을 

‘상 방 효과’라 지칭한다. APIM 에서는 남편 A 와 짝을 이

루는 아내 A', 남편 B와 짝을 이루는 아내 B' 등의 방식으로 

코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효과와 상 방효과의 

가능성을 보다 면 하게 분석할 수 있다. 따라서, 본 연구에

서는 APIM을 통해 다음을 검증하고자 한다. 첫째, 남편과 장

인․장모와의 계가 남편의 심리  복지(남편의 자기효과)

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각각 미치는 향(남편의 상 방 효

과)  아내와 시모․시부와의 계가 아내의 심리  복지(아

내의 자기효과)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각각 미치는 향(아

내의 상 방 효과)을 분석한다. 둘째, 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

의 자기효과, 그리고 남편의 상 방 효과와 아내의 상 방 효

과  각각 어느 쪽의 효과가 더 유의한지 분석하고자 한다. 

Ⅱ. 연구 방법

1. 연구 상

본 연구의 연구 상자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, 그리고 제주

도 지역의 부부 400 이었다. 짝을 이루고 있는 400 의 남편

과 아내는 각각 장인-장모용, 시부-시모용의 설문지를 1부씩 

받았으며, 이  280 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되

돌려 주었다. 수거된 설문지  응답이 불성실한 15 의 설

문지는 제외하 다. 본 연구는 APIM 을 사용한 커  자료의 

분석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짝을 이루어 응답하여야 한다. 

그러므로, 남편과 아내 둘  한명이라도 응답이 불성실하

다면 그 사례는 최종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. 따라서, 

최종 으로 265 의 부부가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었다. 

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 특성은 다음과 같다. 남편과 

아내의 평균연령은 각각 39.16세(SD=7.39), 36.45세(SD=7.36) 

다. 남편의 교육수 은 졸 50.4%, 학원 졸 16.9%, 문

졸 15.5%, 고졸 15.1%, 고졸 미만 2.2% 순이었고, 아내의 교육

수 은 졸 40.8%, 문 졸 25.3%, 고졸 23.5%, 학원 졸 7.9%, 

고졸 미만 2.5% 순이었다. 부부의 고용 상태로는 남편의 경우 

76.6% 가 정규직, 그 외 기타 15.1%, 비정규직 5.8%, 무직(일

자리를 찾지 않고 있음) 2.5% 등이었다. 아내의 경우, 정규직 

32.9%, 무직(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음) 27.8%, 기타 19.5%, 비

정규직 11.9%, 무직(일자리를 찾고 있음) 7.9% 등으로 나타

났다. 

2. 측정도구

(1) 시부․시모 수용-거부

아내와 시부․시모 간 계는 각각 Rohner & Khaleque

(2005)의 부모 수용-거부 척도(Parental Acceptance-Rejec-

tion Questionnaire[PARQ]) 의 시부모 버 인 Rohner(2010)의 

ILARQ (In Law Acceptance-Rejection Questionnaire) 로 측

정하 다. 이는 총 60문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4개의 하  척도로 

구성되어 있다: 1) 온정/애정(warmth/affection) 2) /공

격(hostility/aggression) 3) 무 심/방임(indifference/

neglect) 4) 미분화된 거 (undifferentiated rejection). 4  

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수가 높을수록 수용이 높은 

것이다. 문항과 련된 구체 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

온정/애정은 20문항이며 문항의 로는, ‘내가 잘 했을때 내가 

자랑스러운 기분이 들도록 해주신다.’, ‘남들에게 날 칭찬하

신다.’, ‘따뜻하고 애정어린 말투로 나에게 말 하신다.’ 등이 

있다. 둘째, /공격은 15문항이며 ‘화가 났을 때 화풀이를 

나에게 하신다.’, ‘나 때문에 쉽게 화가 나신다.’, ‘나에게 여러 

번 불쾌한 말들을 하신다.’ 등이다. 셋째, 무 심/방임 15문항

으로, ‘나에게 해주시기로 한 것들에 하여 잊어버리신다.’, 

‘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목하지 않으신다.’, ‘계획을 짜실 

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좋아할지를 염두에 두신다(역).’ 등이

다. 넷째, 미분화된 거 은 10문항이며 ‘나에게 문제가 생겼

을 때 그것이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신다.’, ‘날 진심으로 사랑

하지 않으신다.’, ‘날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신다.’ 등이다. 

본 연구에서 Cronbach's ⍺ 는 시부용 .863, 시모용 .954 

다. 

(2) 장인․장모 수용-거부 

남편과 장인․장모 간 계도 시부․시모 수용-거부와 마찬

가지로 각각 Rohner & Khaleque(2005)의 부모 수용-거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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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thers(Mother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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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Wives)

Psychological

Well-being
(Husband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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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ll-being
(Wives)

U

U'

Actor Effect

Actor Effect

Partner Effect
Partner Effect

Figure 1. The Influences of Fathers and Mothers in Law's Acceptance-Rejection on Husbands' and 

Wives' Psychological Well-being : APIM

척도(Parental Acceptance-Rejection Questionnaire[PARQ])

의 처부모 버 인 Rohner(2010)의 ILARQ (In Law Accep-

tance-Rejection Questionnaire) 로 측정하 다. 이는 시부․

시모 수용-거부 척도와 마찬가지로 온정/애정(20문항), /

공격(15문항), 무 심/방임(15문항), 미분화된 거 (10문항) 

등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문항들의 내용 한 시부․

시모 수용-거부 척도와 동일하며, 4  Likert 척도로서 본 연구

에서 수가 높을수록 수용이 높다. 

본 연구에서 Cronbach's ⍺ 는 장인용 .958 장모용 .952 로 

나타났다. 

(3) 심리  복지 

본 연구에서 심리  복지는 Olson과 Barners(1982)와 Kim

(1998)의 연구를 토 로 Lee(2001)가 결혼생활만족, 건강만족, 

경제상태만족, 자녀와의 계만족, 여가생활만족, 이웃  주

변환경만족, 재 나의 치와 역할만족, 친인척 계만족, 지

까지 살아온 인생에 한 만족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한 심리

 복지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 다. 문항의 는, ‘나는 

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.’, ‘나는 재 나의 치와 역할에 

만족한다.’, ‘나는 친인척과의 계가 만족스럽다.’, ‘나는 지

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만족한다.’ 등이다. 5  likert척도

로서 본 연구에서 수가 높을수록 심리  복지가 높은 것을 의

미한다. 본 연구에서 Cronbach's ⍺ 는 남편 .797, 아내 .875 로 

나타났다. 

 

3. 분석방법

본 연구에서 남편과 처부모, 아내와 시부모와의 계가 부부

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<Figure 1> 과 

같이 APIM을 분석하 다. 이를 한 소 트웨어 로그램은 

HLM 6.0이었다. APIM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. 

첫째, <Figure 1>에서 보듯, APIM 에서는 총 4개의 변수

들(남편의 장모-수용 거부, 남편의 심리  복지, 아내의 시모 

수용-거부, 아내의 심리  복지)이 설정된다. 본 연구에서는 

 다른 독립 인 분석 모형으로 남편의 장인-수용 거부, 남

편의 심리  복지, 아내의 시부 수용-거부, 아내의 심리  복

지가 설정되었다. <Figure 1>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의 자기 

효과는 남편의 장모(장인)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

미치는 향이며, 아내의 자기 효과는 아내의 시모(시부) 수용

- 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이다. 남편의 상

방 효과는 남편의 장모(장인)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

복지에 미치는 향이며, 아내의 상 방 효과는 아내의 시모

(시부)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이다. 

각각의 자기효과 간, 그리고 상 방 효과 간 크기의 비교는 

가변수(C) 처리된 더미 코딩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. 본 연구

에서는 행 자 아내를 기 으로 아내가 C=0, 트  남편은 

C=1 로 코딩되었다. 이를 통해 트  C=1 의 부가  효과

가 추정된다. 

둘째, APIM 에서는 <Figure 1>에서 처럼 종속변수의 잔차 

간 상 (U와 U' 간 방향 설정)이 포함된다(Cook & Kenny, 

2005). 잔차 U와 U' 는 각각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

남편과 아내에 한 장모(장인)과 시모(시부)의 수용-거부가 

종속변수인 부부의 심리  만족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

이다. 이처럼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

측되지 못하는 부분은, 추상 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측

정해야 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

이를 분석 과정에서 고려해주어야 한다. 기혼 남녀의 심리  

복지에 배우자 부모와의 계만이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

아니기 때문이다. 부부는 공동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, 그 

이외에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완벽히 

배제할 수 없다. 이처럼 독립변수 이외에 제 3의 변수로 설명

되는 나머지 부분들을 통제해 주어야 한다. 따라서, 설정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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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Fathers in Law 

Acceptance-Rejection 

(Husbands)

2. Fathers in Law 

Acceptance-Rejection 

(Wives) 

3. Mothers in Law 

Acceptance-Rejection 

(Husbands)

4. Mothers in Law 

Acceptance-Rejection 

(Wives)

5. Husbands' 

Psychological 

Well-being

6. Wives' 

Psychological 

Well-being 

1 1

2 .179** 1

3 .796** .174** 1

4 .476** .049 .486** 1

5 .267** -.057 .257** .276** 1

6 .261** -.115 .269** .375** .525** 1

**p < .01

Table 2. Correlations

Min.-Max. Mean SD 

Fathers in Law Acceptance-Rejection (Husbands) 1-4 3.19 0.44

Fathers in Law Acceptance-Rejection (Wives) 1-4 2.83 0.31

Mothers in Law Acceptance-Rejection (Husbands) 1-4 3.23 0.40

Mothers in Law Acceptance-Rejection (Wives) 1-4 3.03 0.47

Husbands' Psychological Well-being 1-5 3.69 0.68

Wives' Psychological Well-being 1-5 3.63 0.64

Table 1. Descriptive Statistics 

1) 1수  모형에서 C는 가변수 처리된 더미 코딩 변수이다. 이

를 통해 자기 효과와 상 방 효과의 상  크기를 추정할 

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C=0 으로 코딩되었고, 남

편은 C=1 로 코딩되었다. 방정식에서 C=0 의 효과를 추정

하는 부분은 βoj + β1jXAij + β2jXPij 이며, C=0에 비해 C=1

의 부가 인 효과를 추정하는 부분은 β3jCij + β4jXAijCij 

+ β5jXPijCij 부분이다. 이 C=1 의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

하면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간 상  크기의 차이와 상

방 효과 간 상  크기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이다. 

만약, C=1 의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면, 남편

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는 각각 동일한 것이다.

Y는 종속변수, βoj 와 β3jCij 은 각각 편이며, X는 독립

변수, A는 행 자, P는 상 방, r은 오차이다. 한, 분석과정 

에서 종속변수들의 잔차 간 방향을 설정하 다(잔차 간 

상 ).

독립변수들의 향을 보다 순수하게 추정하기 해, U와 U' 

간 방향 경로를 모형에 포함하여 종속변수들의 잔차 간 상

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.

Ⅲ. 연구 결과 

1. 기술 통계

주요 변수들에 한 이해를 돕기 해 평균과 표 편차가 

<Table 1>을 통해 제시되었다.

2. 상 계

APIM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상 분석을 실시하

다. <Table 2>에서 보는 바와 같이, 시부 수용-거부와 남편, 

아내의 심리  복지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APIM에서 설정

된 변수들 간 공변성이 부분 정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

되었다(모두 p<.01). 장인, 장모, 시모로부터 수용될수록, 남

편과 아내의 심리  만족도는 모두 높아졌다. 

3. APIM 

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 수용-거부가 부부의 심리  복지에 

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APIM 을 분석하 다. 본 연구

의 커  자료는 부부가 한 으로서, 부부의 구성원은 남편

과 아내로 각각 구분 가능하다. 이처럼 구분 가능한 자료는 

HLM에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추정된다
1)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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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timates SE

The Effects of C=0(Wives)

Intercept 3.55*** 0.40

Fathers in Law' Acceptance-Rejection->Wives' Psychological Well-being (Wives' Actor Effects) -.45** 0.13

Fathers in Law' Acceptance-Rejection->Husbands' Psychological Well-being (Wives' Partner Effects) .42*** 0.09

The Additional Effects of C=1(Husbands)

Intercept -.36 0.44

Husbands' Additional Actor Effects .89*** 0.09

Husbands' Additional Partner Effects -.74*** 0.17

**p < .01, ***p < .001

Table 3. The Results of APIM (Fathers in law)

Fathers In Law's

Acceptance-Rejection

(Husbands)

Fathers In Law's

Acceptance-Rejection

(Wives)

Husbands'

Psychological
Well-being

Wives'

Psychological
Well-being

.44

-.45

-.32

.42

Note. Omit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between residuals 

of dependant variables from this figure for clearness 

Figure 2. Pure Estimates : Husbands' and Wives' Actor and Partner Effects

1수  모형

Yij = βoj + β1jXAij + β2jXPij + β3jCij + β4jXAijCij 

+ β5jXPijCij + rij 

2수  모형 

βoj = ϓ00 + ej

β1j = ϓ10

β2j = ϓ20

β3j = ϓ30

β4j = ϓ40

β5j = ϓ50

HLM 분석 결과는 <Table 3> 과 <Table 4>를 통해 알 수 

있다.

<Table 3>의 결과들을 통해 보면, 첫째, 시부가 아내에 

해 수용 일수록 아내의 심리  복지는 낮아진 반면(β=-.45, 

p<.01), 둘째, 시부가 아내에 해 수용 일수록 남편의 심

리  복지는 높아졌다(β=.42,, p<.001). 셋째, 아내에 한 

시부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(아내의 

자기효과)에 비해 남편에 한 장인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

 복지에 미치는 향(남편의 자기효과)이 유의하게 큰 반면

(β=.89, p<.001), 넷째, 아내에 한 시부 수용-거부가 남편의 

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(아내의 상 방 효과)에 비해 남편

에 한 장인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

(남편의 상 방 효과)은 유의하게 작았다(β=-.74, p<.001). 즉, 

남편의 자기효과가 아내의 자기효과보다 유의하게 더 컸으며

(남편과 아내의 자기 효과 간 비교), 남편의 상 방효과가 아내

의 상 방효과보다 유의하게 더 작았다(남편과 아내의 상

방 효과 간 비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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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timates SE

The Effects of C=0(Wives)

Intercept 1.96*** 0.32

Mothers in Law' Acceptance-Rejection->Wives' Psychological Well-being (Wives' Actor Effects) .47*** 0.09

Mothers in Law' Acceptance-Rejection->Husbands' Psychological Well-being (Wives' Partner Effects) .08 0.11

The Additional Effects of C=1(Husbands)

Intercept .22 0.35

Husbands' Additional Actor Effects -.27 0.16

Husbands' Additional Partner Effects .21 0.16

***p < .001

Table 4. The Results of APIM (Mothers in law) 

Mothers In Law's

Acceptance-Rejection

(Husbands)

Mothers In Law's

Acceptance-Rejection

(Wives)

Husbands'

Psychological
Well-being

Wives'

Psychological
Well-being

.20

.47

.29

.08

Note. Omit correl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between residuals of 

dependant variables from this figure for clearness 

Figure 3. Pure Estimates : Husbands' and Wives' Actor and Partner Effects

<Table 3> 을 토 로, 남편의 순수계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

같다. 첫째, 남편의 장인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

치는 향에 한 순수 계수(남편의 자기 효과) 는 아내의 자기

효과 계수에 남편의 자기효과 부가  계수를 더하여 -.45+.89=

.44 가 된다. 둘째, 남편의 장인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

지에 미치는 향에 한 순수 계수(남편의 상 방 효과) 는 아

내의 상 방 효과 계수에 남편의 상 방 효과 부가  계수를 

더하여 .42+ (-.74) = -.32 가 된다. 

간략한 그림으로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 방

효과의 순수계수를 제시하면 <Figure 2> 와 같다. 

다음으로, 장모와 시모 수용-거부가 각각 남편과 아내의 심

리  복지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. 

<Table 4> 의 결과를 보면, 첫째, 시모가 아내에 해 수용

일수록 아내의 심리  복지는 높아졌고(β=.47, p<.001), 둘째, 

그러나, 아내에 한 시모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

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 다(β=.08, ns). 셋째, 아내의 

자기효과에 비한 남편의 부가 인 자기효과가 유의하지 않아, 

아내에 한 시모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

향과 남편에 한 장모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

치는 향은 통계 으로 동일하 고(β=-.27, ns), 넷째, 아내의 

상 방효과에 비해 남편의 부가 인 상 방 효과 역시 유의하

지 않아, 아내에 한 시모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

미치는 향과 남편에 한 장모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

지에 미치는 향은 통계 으로 동일하 다(β=.21, ns). 즉, 

남편의 자기효과와 아내의 자기효과, 남편의 상 방효과와 

아내의 상 방효과의 크기는 각각 동일하 다. 

남편의 자기효과(남편의 장모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

지에 미치는 향) 순수계수는 아내의 자기효과 계수에 남편의 

자기효과 부가  계수가 더해져 .47+(-.27)=.20 으로 추정되

었고, 남편의 상 방 효과 순수계수(남편의 장모 수용-거부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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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는 아내의 상 방 효과 계

수에 남편의 상 방 효과 부가  계수가 더해져 .08+.21=.29 로 

추정되었다. 

간략한 그림으로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 방

효과의 순수계수를 제시하면 <Figure 3> 과 같다. 

Ⅳ. 결론  논의 

본 연구에서는 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의 수용-거부가 남편과 

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에 하여 APIM 을 통해 

분석하 다. 시부․장인 모형과 시모․장모 모형 각각에 하

여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(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

는 효과)와 상 방효과(자신의 특성이 상 방의 결과에 미치

는 효과)를 각각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보다 구체 인 정보를 

제시할 수 있었다. 

첫째, 시부․장인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(아내에 한 

시부의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를 먼

 살펴보면, 일반 인 상과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타났다. 

시부가 아내에 해 수용 일수록 아내의 심리  복지는 오히

려 낮아진 것이다. 이러한 결과를 두고 단순히 아내에 한 시

부의 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를 오히려 향상시키므로 아내

의 심리  복지 증진을 해 시부와의 계 단 을 해결방안

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다. 시아버지와 아내 간 계가 

아내의 심리  복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직 으로 

살펴본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 상 근거

를 찾기 힘들다.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독

단 인 결론을 논의하기는 어렵다. 다만, 시어머니와 아내 간 

부정 인 계가 아내의 스트 스를 유발하고 심리  복지를 

하시킨다는 선행연구들(Kim, 1994; Park, & Lee, 2003)을 

통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일반 인 측과는 반 로 나온 것

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. 무엇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끌었는

지에 해 논의하기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

련 연구가 축 되어야 한다. 만약,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연

구결과가 지지되지 못한다면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들의 

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반면, 후속 연구들

을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지된다면, 오랫동안 축 되어 생

활 곳곳에 여 히 잔재하고 있는 가부장  한국 문화 속에서 

시부의 수용 인 태도가 오히려 세 와 가치 이 다른 은 며

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여겨지거나 어색하게 여겨졌을 가

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. 그러나, 지 으로서는 이러한 본 연

구결과에 해 논의하는 것에 단히 한계가 있다. 

반면, 아내의 상 방 효과 (아내에 한 시부의 수용-거부

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는 측한 로의 결과

다. 시부가 아내에 해 수용 일수록 남편의 심리  복지는 

높아졌고, 시부가 아내에 해 거부 일수록 남편의 심리  

복지는 낮아졌다. 이는 시 과 아내 사이에서 재자 역할을 

해야 하는 남편의 입장을 반 하는 결과이다. 자신의 원부모

와 아내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은 스트 스 상황에 

노출될 수밖에 없으며, 이는 남편의 심리  복지를 크게 하

시킬 수 있다. 아내가 시부모와 자주 교류하고 계를 돈독

하게 하기 해 노력할수록 남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

는 Han(2010)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. 

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자기효과를 비교해보면, 본 연

구에서 아내에 한 시부의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

미치는 향에 비해 남편에 한 장인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

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. 

즉, 아내에 해 시부가 수용 일수록 아내의 심리  복지가 

하되는 효과보다 남편에 해 장인이 수용 일수록 남편의 

심리 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것이다. 이는 

아마도 남편과 장인이 동성으로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여지

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아들의 발달에는 아버지

의 역할이 더 큰 것처럼(Dumka et al., 2009), 아내와 시부 

간 계보다는 남편과 장인 간 계가 더 의미 있는 계일

지도 모른다. 

아내의 상 방 효과와 남편의 상 방 효과를 비교해보면, 

아내에 한 시부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

향에 비해 남편에 한 장인의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

복지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작았다. 남편과 장인 간 계

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보다 아내와 시부 간 

계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이 더 큰 것이다. 이는 

여성의 교육 수 이 높아짐에 따라 가치 이 변하고 있으며 

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처가의 향이 

증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 히 부부의 결혼생활에 시가와의 

계가 더 깊숙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 남편과 자신의 

원부모 간 계로 인해 아내가 경험하게 되는 스트 스나 심

리  안녕감보다는 아내와 자신의 원부모 간 계로 인해 남편

이 경험하게 되는 간자  역할로서의 스트 스나 심리  안

녕감이 더 큰 것이다. 우리나라 가정 내 갈등 에서 처부모

와 사  간 갈등보다 시부모와 며느리 간 갈등이 더 많이 보

고되었다는 Kim(2004)의 연구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. 

둘째, 시모․장모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(아내에 한 

시부의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를 

살펴보면, 시모가 아내에 해 수용 일수록 아내의 심리  

복지는 높아졌다. 이는 충분히 측된 결과 으며, 시어머니

와 정서 으로 갈등이 을수록 며느리의 심리  복지감이 

증진되었다는 선행연구(Kim, 1994)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. 

시가 식구들은 모두 친 감의 정서와 거리가 멀었으며, 특히 

그 에서도 시어머니는 친 감 역에서 최하 권으로 보고

되었다는 Lee, Shim, & Choi(2006) 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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볼 때, 고부 계는 일반 으로 상당히 긴장되고 까다로운 

계인 것으로 보인다. 더구나, 친정어머니로부터는 경제  혹은 

정서 인 수혜를 더 많이 받지만, 경제  지지의 제공은 오히

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이 이루어져 (Kim, & Yoo, 1994; Cho, 

& Shin, 1992) 고부 계는 민감하고 불평등하게 느껴지기 

쉽다.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에 한 시어머니의 수용 인 태

도는 아내의 심리  복지를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데에 의미 

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. 

그러나, 아내의 상 방 효과를 살펴보면, 아내에 한 시

모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는 유의하게 향상시키

지 못하 다. 아내에 한 시부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

 복지를 유의하게 증진시킨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. 아마도 

우리나라 기혼 가정에서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

도 시어머니와 아내 간에 발생하게 되는 민한 계를 부

분 보편 으로 경험하고 있으므로 남편들이 민감하게 반응

하지 않은 결과인지도 모른다. 그러나, 이러한 결과를 지지

하기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련 연구들이 보다 많이 축

되어야 할 것이다. 

아내의 자기효과와 남편의 자기효과를 비교해보면, 아내

에 한 시모의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

향과 남편에 한 장모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

에 미치는 향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. 시모가 수용 일

수록 아내의 심리  복지가 증진되는 효과만큼이나 장모가 

수용 일수록 남편의 심리  복지도 증진되는 효과를 가지

는 것이다. 시부․장인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에 비해 남

편의 자기효과가 더 큰 향을 가졌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. 

이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해 기혼자 부부에 한 처가, 특

히 장모의 향력이 커진 시  변화를 반 한다. 한, 남편

들도 아내들이 시모로부터 스트 스와 고충을 겪는 것처럼 

장모의 간섭과 직설 인 언행으로 인해 스트 스를 겪는다는 

언론보도들(NEWSis, 2012; bntnews, 2012; MKnews, 2012)

이 데이터를 통해 보다 객 으로 입증된 셈이다. 

아내의 상 방 효과와 남편의 상 방 효과 한 통계 으

로 동일하 다. 이는 아내의 상 방 효과(아내에 한 시모

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가 유의

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상 방 효과(남편에 한 장모의 

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 한 유의

하지 않음을 의미한다. 아내가 간자  역할에 있지만 남

편과 장모 간 계로 인해 자신의 심리  복지가 크게 향을 

받지 않는 것은, 아내와 친정어머니 간 여성들의 계지향 인 

특성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. 더구나, 친정어머

니로부터 결혼 후에도 경제 ․정서 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, 

친정어머니와의 계의 질이 더 높다는 (시어머니와의 계에 

비해) 연구결과들(Kim, & Yoo, 1994; Cho, & Shin, 1992)을 

토 로 볼 때, 반 인 애정을 바탕으로 한 아내와 장모 간 

계는 다른 변수들(본 연구에서 남편과 장모 간 계)로 인해 

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 

본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. 본 연

구에서는 APIM 을 통해 시부․장인 모형, 시모․장모 모형 

각각에 하여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와 상 방 효과를 각

각 검증하 다. 배우자 가족과 련하여 시부모 혹은 처부모 

등으로 포 으로 다루었거나, 시모 혹은 장모와의 계만

을 분석하 던 지 까지와는 달리,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부

모와의 계를 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로 구체화시켜 살펴보

았다.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기 효과 뿐 아니라, 각각

의 계에 따라 상 방 효과까지 유의하게 나온 것은 우리나

라에서 결혼한 부부의 생활은 여 히 배우자의 가족 계로

부터 큰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(Kim, 1996). 

그러나,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진다. 첫째, 선행연

구의 부족으로 시부 모형에서 아내의 자기효과가 명백하게 

논의되지 못하 다. 시부가 아내에 해 수용 일수록 아내

의 심리  복지가 오히려 낮아진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기 

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련 연구들이 축 되어

야 할 것이다. 둘째, 본 연구의 연구 상자들은 평균 30  

․후반의 부부들로서, 이 연구결과를 토 로 모든 연령에 

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단된다. 40 의 며느리

들이 다른 연령의 며느리들보다 반 으로 고부갈등을 더 많

이 겪고 있었다는 연구결과(Kim, 1994)를 고려해 볼 때, 후

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 를 표집하여 연령별로 APIM 

모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셋째, 본 연구에서는 서울․경

기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만 데이터가 표집되었으므로 후속 

연구에서는 지역 효과까지 고려하여 역시와 읍면 단 의 

시골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. 한 데이터는 

연구자가 표집이 가능한 지역을 통해 편의 표집으로 이루어

졌으므로,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표성 있는 집단을 추출하

여 본 연구결과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 권장된다. 

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시부/

장인 모형에서는 아내의 자기효과(시부의 수용-거부가 아내

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에 비해 남편의 자기효과(장

인의 수용-거부가 남편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가 유

의하게 컸고, 아내의 상 방 효과(시부의 수용-거부가 남편

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에 비해 남편의 상 방 효과

(장인의 수용-거부가 아내의 심리  복지에 미치는 향)는 

유의하게 작았다. 둘째, 시모/장모 모형에서는 남편과 아내

의 자기 효과 간 크기와 남편과 아내의 상 방 효과 간 크기

가 모두 동일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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